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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orker support on 

the effects of achievement motivation on desire for self-sufficiency targeting the middle/old-aged 

participants in self-sufficiency program.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June-July 2022,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the middle/old-aged people in their 40 or older who were currently participating 

in self-sufficiency program at the self-sufficiency centers in the whole nation. Total 321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Using the SPSS Win 24.0 version, this study conducted the reliabilit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analysis, t-test, one-way ANOVA, and correlation analysis. 

Using the SPSS PROCESS macro 4.0 version (No.4 model), the mediating effects were analyzed. First, 

the middle/old-aged participants in self-sufficiency program started participating in self-sufficiency 

program through the local government’s request; there were lots of new participants; they were 

participating in self-sufficiency program for three years or more; a lot of them were participating in 

social service type; and most of them were the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econd, the achievement motivation, desire for self-sufficiency, and social worker support of 

middle/old-aged participants in self-sufficiency program showed the high level higher than the median 

value. Third, in the results of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orker support on the effects of 

achievement motivation on desire for self-sufficiency of middle/old-aged participants in self-sufficiency 

program,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orker support were verified. In other words, the desire for 

self-sufficiency of middle/old-aged participants in self-sufficiency program is influenced by not only 

achievement motivation, but also social worker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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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중‧고령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성취동기가 자활의욕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무자 지지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전국의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여 2022년 6월과 7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321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SPSS Win 24.0 version을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 빈도분석, t-test, 

ONEWAY ANOVA,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고, SPSS PROCESS macro 4.0 version(4번 모델)을 

이용하여 매개 효과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령 

자활사업 참여자는 지자체의 의뢰에 의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신규 참여자가 

많았고, 3년 이상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수급자였다. 둘째, 중‧고령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 자활의욕, 실무자 

지지는 중앙값 이상의 높은 수준이었다. 셋째, 중‧고령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가 

자활의욕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무자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실무자 지지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중‧고령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은 자신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받지만 실무자 지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자활사업 참여자, 성취동기, 자활의욕, 실무자 지지, 매개 효과  

 

1. 서론 

노인인구의 증가가 가파른 가운데, 노인인구의 증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의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는 경제적 측면이다.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로 노동력 부족, 

노인복지비 지출증가, 국가경쟁력 약화, 의료비 지출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둘째는 사회적 측면이다.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는 노인빈곤과 노인세대의 소외현상 및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는 지역사회의 측면이다.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로 농촌지역 고령화 현상 악화, 일손 부족 및 지자체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의 문제의 기반에는 경제적 

측면의 어려움으로 인한 노인 개인과 국가 경쟁력 저하의 문제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1].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현 세대 노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미래 세대 노인이 될 

중년층의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 특히 현재 중년층의 노후의 경제적 준비도가 

부족하다는 점에서도 다음 세대 노인이 될 중년층의 노후 경제적 어려움도 예측할 수 

있다. 노후준비도를 보면, 잘 준비된 가구는 8.9%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가구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가구는 54.2%로, 절반 이상의 노인가구에서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나마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55.2%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2].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노후 생활을 위해 상당히 

부족한 가운데 노후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의 비중이 큰 것은 현 세대 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노인이 빈곤층으로 편입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빈곤계층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자활사업을 들 수 있다. 자활사업은 

근로 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근로 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및 빈곤을 예방하고,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3].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취동기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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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동기는 인간의 전 생애를 걸쳐서 중요한 요인으로써 주로 후천적 학습이나 노력에 

의해서 육성될 수 있다. 동기부여의 예측요인이 되며[4], 일을 성취해낼 수 있는 

자신감[5]이기도 하다. 동기부여 관련 이론들은 근로연계복지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자활사업에서 참여자의 자활 수준 혹은 자활 성공은 참여자의 심리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자활과 관련된 목표, 기대, 성취동기 부여, 보상, 자아 효능감 등 

사회심리적인 요인들은 참여자의 자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Maslow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동기부여가 되어 열심히 노력한다.”는 주장은 

공공부조에서의 성취동기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6]. 생계급여의 수급과 생업자금융자, 

자녀보육지원, 자녀학자금지원은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7], 

생계비 지원은 자활의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8]는 연구결과들은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자신의 근로를 통한 자활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근로연계를 하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는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자활의욕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간 이와 관련된 학문적 관심은 

부족하였다. 그간 발표된 자활사업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활사업 시행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한 제도분석연구[9-11],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제반 특성을 파악한 

연구[12][13],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 등의 심리․사회적인 변화에 관한 연구[12][14][15], 

자활서비스의 특성에 관한 연구[16-18], 자활사업 참여자 수의 변화, 자활프로그램 확대, 

자활사업 전달체계 구축 등의 외형적 평가 중심[19][20] 등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가 자활의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의 성취동기가 자활의욕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었다.  

한편, 실무자의 지지나 실무자가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 등이 

자활의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인간관계 이론에서는 직장동료와 일을 할 때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적대적이지 않으면서 존중하는 환경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고, 스스로를 인정하게 하며, 도와가며 즐거움 속에서 일을 

하게 하는 동인이 됨으로써, 일에 대한 동기를 강화시켜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즉, 직장동료 뿐만 아니라 실무자나 리더가 제시하는 비전과 

열정은 동료 및 부하들에게 희망과 즐거움 속에서 일을 하게 되는 동인으로 작용하여 

목표달성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6].  

이처럼 자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자활센터 직원의 역량, 전문성 및 적극성 등의 

인적요인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다. 구체적으로, 자활센터 실무자의 

리더십이 강할수록[21], 실무자들과 참여자와의 관계가 원만할수록[21], 실무자의 심리적 

지원과 도움 정도가 높을수록[6]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무자들의 인적자본, 즉, 자활사업 경력이나,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기술교육과 상담 등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이 자활사업의 효과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2][23]. 실무자의 지지는 근로환경보다 더 영향력 있는 변수로써, 근로환경은 

자활의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실무자의 지지와 도움은 자활의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24]도 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실무자의 능력은 

어떠한 요인보다 자활사업 효과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16][23]는 점에서 자활센터 

실무자의 지지는 자활성과 즉,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의 향상 및 탈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성취동기, 자활의욕 및 실무자 지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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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의 성취동기가 자활의욕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무자의 지지가 매개역할을 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실무자의 전문성 여부 또는 참여자와의 

관계 등 단편적으로 연구되어져 왔을 뿐, 참여자들이 인식한 실무자의 지지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고령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성취동기와 자활의욕 간의 관련성 및 그러한 관련성에서의 실무자 지지의 

매개효과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첫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활사업 

참여특성 및 참여자의 성취동기, 자활의욕, 실무자지지 수준은 어떠 한가? 둘째, 

자활사업참여자의 성취동기가 자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자활사업참여자의 

성취동기가 자활의욕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무자 지지는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중‧고령자 대상으로 하여 

성취동기가 자활의욕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무자 지지가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에 참여 중인 40세 이상의 중‧고령자이다. 중. 

고령자를 40세 이상으로 선정한 것은 신명희 등[25]에 근거하였다. 중‧고령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 전국의 자활센터의 사회복지사에게 설문조사를 

부탁하였다. 자활센터 당 대략 20부에서 30부 정도의 설문조사를 의뢰하였고, 설문조사 

후에 연구자가 직접 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먼 지역의 경우에는 

우편으로 완성된 설문지를 받았다. 설문지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설문대상자와 

설문조사에 도움을 준 사회복지사에게 선물을 준비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2년 

6월과 7월에 걸쳐서 하였고, 회수된 329부 가운데 중‧고령자 연령범위를 벗어나는 5부와 

무응답이 많은 3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21부를 통계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성취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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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son[26]의 성취동기 척도를 수정․보완한 김승의[8]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3개의 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동기가 높은 것이다. 12개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647로 다소 낮은 편이었다. 

 

2.3.2 자활의욕   

Mossholder[27]의 자활의욕 척도를 수정‧보완한 김승의[8]의 측정도구 사용하였다. 총 

11개의 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활의욕이 높은 것이다. 11개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84이다. 

2.3.3 실무자 지지  

실무자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인 실무자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엄태영[28]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2개의 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실무자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높게 받는 

것을 의미한다. 12개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957이다. 

 

2.3.4 자활사업 참여 특성  

자활사업 참여특성은 참여경로, 참여형태, 참여기간, 참여유형, 수급여부로 측정했다. 

2.4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가구형태, 건강상태, 

경제상태)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성이 194명(60.4%)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았고, 평균 연령도 54.14세였다. 중졸 이하는 96명(30.4%), 고졸은 

147명(46.5%), 대졸이상은 73명(23.1%)로 고졸자가 가장 많았다. 미혼이 82명(25.6%), 

기혼이 81명(25.3%), 이혼/사별 등이 157명(49.1%)로, 이혼이나 사별 등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1인 가구가 140명(43.9%)로 가장 많았고, 부부가구는 63명(19.7%), 

한부모가구는 80명(25.1%), 기타가구는 36명(11.3%)이었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8.4%로 가장 많았다. 경제상태는 ‘나쁘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165명(51.4%)로 가장 많았고, 5점 만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2.42점으로 

중앙값인 3점과 비교해 보면, 자신의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낮은 편이었다. 

 

2.5 분석방법 

SPSS Win 24.0 version을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 빈도분석, t-test와 ONEWAY 

ANOVA, 상관관계를 적용하였고, SPSS PROCESS macro 4.1 version(4번모델)을 이용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하였다. 아래의 연구문제 분석을 하기 전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분석을 통한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 변수의 일반적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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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자활사업참여특성  

자활사업 참여경로를 살펴보면, 본인이 스스로 요청해서 참여한 경우가 

96명(30.2%)이고, 지자체 의뢰에 의한 경우가 110명(34.6%)이며, 본 기관 및 타기관의 

의로, 그리고 기타에 의한 경우가 112명(35.2%)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활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활사업 참여형태를 살펴보면 신규참여인 경우가 

204명(65.4%), 재참여인 경우가 108명(34.6%), 신규참여자가 2배가량이었다. 자활 

참여기간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인 경우가 76명(23.7%), 1년 이상~3년 미만인 경우가 

111명(34.6%), 3년 이상인 경우가 134명(41.7%)로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면 1년 정도의 

단기간 보다는 3년 이상의 장기간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 참여유형을 

살펴보면, 게이트웨이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17명(5.3%), 인턴도우미형에 참여하는 

경우가 10명(3.1%), 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하는 경우가 143명(44.5%), 시장진입형에 

참여하는 경우가 94명(29.3%),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57명(17.8%), 연구대상자 중 

절반 가량이 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급여부를 

살펴보면, 수급자인 경우가 223명(69.5%), 자활특례자인 경우가 32명(10.0%), 차상위계층 

등인 경우가 66명(20.6%)로 수급자가 대다수였다. 

 

3.1.2 성취동기, 자활의욕, 실무자 지지의 일반적 수준 

독립변수인 성취동기는 5점 만점에 평균 3.30점(표준편차 .485)으로 중간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 종속변수인 자활의욕은 5점 만점에 평균 3.64점(표준편차 .610)으로 

중간 수준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인 실무자 지지는 5점 

만점에 평균 3.53점(표준편차 .768)로 중간 수준의 이상이었다. 따라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성취동기가 높고, 자활의욕도 높으며, 실무자로부터 다양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 분석을 하기 전 변수의 정규분포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왜도의 기준은 절댓값 3을 초과하지 않고, 첨도는 절댓값 8 

또는 10을 초과하지 않으면 정규분포로 볼 수 있다[29]. 또한, 왜도는 .091에서 .483으로, 

절댓값 3을 초과하지 않았고, 첨도는 .657에서 2.381로[표 1], 8 또는 10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분포 기준 내에 있어서,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 분석을 위한 기준이 충족되었다. 

 

[표 1] 주요 변수의 일반적 수준 

[Table 1] General Levels of Major Variables 

 
M(S.D.) 왜도 첨도 

M S.D. 통계량 표준오차 통계량 표준오차 

독립변수 성취동기 3.30 .485 .091 .136 2.381 .271 

종속변수 자활의욕 3.64 .610 -.284 .136 .657 .271 

매개변수 실무자 지지 3.53 .768 -.483 .136 .842 .271 

 

3.1.3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가 자활의욕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무자 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전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표 2].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실무자 지지가 높고(r=.307, p<.001), 자활의욕이 높았다(r=.620, p<.001).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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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지지가 높을수록 자활의욕이 높았다(r=.461, p<.001). 또한 상관계수인 r 계수를 

보면 .307에서 .620까지로 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다고 판단된다. 

 

[표 2]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Table 2]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성취동기 실무자 지지 자활의욕 

성취동기 1   

실무자 지지 .307*** 1  

자활의욕 .620*** .461*** 1 
***p<.001 

3.2 성취동기가 자활의욕에 미치는 영향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가 자활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표 3].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는 

자활의욕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fect=.780, p<.001). 즉,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자활의욕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성취동기가 자활의욕에 미치는 영향 

[Table 3] Effect of Achievement Motivation on Desire for Self-sufficiency 

종속 변수: 자활의욕 

독립 변수 Coeffect SE t값 p LLCI ULCI 

상수 1.065 .184 5.781 .000 .702 1.427 

성취동기 .780 .055 14.120 .000 .671 .889 

R2 =.385, F=199.382, p=.000 

 

3.3 성취동기가 자활의욕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무자 지지의 매개효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와 자활의욕 간의 관계에서 실무자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표 4], [그림 2]. 

분석결과, 경로 별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하였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는 실무자 지지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Coeffect=.486, p<.001), 

성취동기는 자활의욕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Coeffect=.237, p<.001). 

또한, 성취동기가 자활의욕에 미치는 영향력이 실무자 지지가 투입한 모델에서.780[표 

3]에서 .665[표 4], [그림 2]로 감소됨에 따라 실무자 지지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와 자활의욕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활사업참여자의 

성취동기는 실무자 지지를 경유하여 자활의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표 4] 실무자 지지의 매개효과 

[Table 4] Mediating Effect of Social Worker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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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실무자 지지 

독립 변수 Coeffect SE t값 p LLCI* ULCI** 

상수 1.927 .282 6.843 .000 1.373 2.481 

성취동기 .486 .084 5.754 .000 .320 .652 

R2 =.094, F=33.106, p=.000 

종속 변수: 자활의욕 

독립 변수 Coeffect SE t값 p LLCI ULCI 

상수 .607 .184 3.299 .001 .245 .970 

성취동기 .665 .054 12.271 .000 .558 .771 

실무자 지지 .237 .034 6.946 .000 .170 .305 

R2 =.466, F=138.579, p=.000 

*LLCI=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 값 

**ULCI=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 값 

 

 

***p<.001 

[그림 2] 실무자 지지의 매개효과 

[Fig. 2] Mediating Effect of Social Worker Support 

 

다음으로 실무자 지지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지정하고 신뢰구간은 95.0%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 실무자 지지→ 자활의욕 간 경로에서 실무자 지지의 매개 

효과 값 .115는 부트스트랩 하한 값 .059와 상한 값 .185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무자 지지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와 자활의욕 간의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표 5] 실무자 지지의 매개효과 값 검증 

[Table 5] Verification of Mediating Effect Value of Social Worker Support 

 Effect BootSE BootLLCI* BootULCI** 

총효과 .780 .055 .671 .889 

직접효과 .665 .054 .558 .771 

간접효과 성취동기 → 실무자 지지→ 자활의욕 .115 .032 .059 .185 

*LLCI=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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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CI=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 값 

4. 논의 및 결론 

4.1 요약 및 논의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면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인 중‧고령 자활사업 참여자는 여성, 50대, 고졸, 이혼/사별 등, 

1인 가구이며 건강상태와 경제 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지자체가 의뢰를 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신규 참여자가 

많았고, 3년 이상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수급자였다. 또한, 중‧고령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 

자활의욕, 실무자 지지는 중앙값 이상의 높은 수준이었다. 먼저 성취동기를 보면, 

권민숙[6]의 연구에서는 성취동기가 5점 만점 1.78점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으나, 본 

연구의 대상자의 성취동기는 3.30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13점 만점에 

8.37점이였던 엄태영[2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성취동기는 연구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자활의욕은 권민숙[6]의 연구에서는 3.68점, 

엄태영[23]의 연구에서는 3.79점으로 본 연구 대상자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실무자 

지지도 권민숙[6]의 연구에서 3.60점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둘째, 중‧고령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는 자활의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자활의욕이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장기적 안목으로 미래에 

얻어질 성취 만족을 기대하면서 현재의 과업에 열중한다는 박성수[30]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셋째, 중‧고령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가 자활의욕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무자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실무자 지지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중·고령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은 성취동기에 영향을 받지만, 실무자 지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실무자의 지지가 자활의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24][31-33]와 일맥상통한다. Dollimger[31]는 직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강남식 외 [32]는 실무자의 깊은 

배려나 격려가 높을수록 자활의욕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천남일 [24]은 실무자의 

심리적인 지원과 도움 정도가 높을수록 자활의욕은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권민숙, 

윤영석, 김근식[33] 역시 실무자와의 관계는 자활의욕을 높인다고 하였다.   

 

4.2 자활의욕 향상 방안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근거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 향상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업 참여대상자의 자활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성취동기를 향상시키는 

방안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의 대상은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이다. 즉,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방안으로써,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및 빈곤예방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하는데 자활사업의 

목적이 있다[3].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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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자활사업참여자의 참여자의 욕구, 적성, 특기보단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근로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근로에의 참여가 자발적이지 

않기 때문에 성취동기가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성취동기를 향상시키는 작업이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본 연구 대상자의 성취동기가 3.30점이라는 점은 성취동기를 좀 더 

향상시켜 근로연계복지라는 자활사업의 본연의 목적[28]을 달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를 향상시키려면 참여자들의 욕구와 적성, 과거 

직업이력 등이 반영된 다양한 자활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함으로써 참여자의 자활의욕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취동기이론에서는 성취동기를 외면적인 

성공이나 보상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내적으로 성취하려는 욕구를 의미한다[6]. 즉, 

성취동기는 ‘스스로 높은 기준에 의해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 성취결과나 외적 보상과 

관계없이 어려운 과업 그 자체를 해결하려는 성향’ 으로써 [34],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은 

성취동기가 낮은 사람에 비해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따라서 

성취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활사업참여에서의 책임감, 선택권을 주는 방안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서적 자활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정서적 자활은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자립과 관련한 다양한 요소들을 얻게 되고 생활태도에 있어서도 이전과는 

달리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28]. 여기서 자립관련 요소들은 

자립을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인 조건으로 심리적 측면으로서의 자신감, 자활사업에서 

요구되는 기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 자립에 필요한 대인관계 

형성에 대한 자신감, 자활사업이 자립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는 믿음 등으로 볼 수 있다. 

정서적 자활은 경제적 자활로 가기 위한 이전 단계로 볼 수 있으나, 자활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35]. 따라서 자활사업에 있어서 자활참여자들의 욕구, 

적성, 과거 직업이 반영된 다양한 사업의 개발과 더불어 정서적 자활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의 참여를 통해 성취동기를 높인다면 자활의욕, 자활의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한 두 번째 방안으로는 바로 

실무자 지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자활사업은 지역자활센터 실무자에 의해 전적으로 

기획되고 추진된다. 또한, 실무자에게는 참여자의 직업능력을 판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적절한 자활사업을 연계하며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 전문적인 행정과 기술을 지원하는 

기능 등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자활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실무자의 

전문적인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통해서 자활사업참여자의 자활의욕을 향상시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무자가 중재와 수립능력, 옹호와 서비스 

통합능력 및 업무능력을 갖추도록 실무자에게 정규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고충상담을 통해 번 아웃이 오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도 있다. 자활센터에서도 

공공기관에서 채택하고 있는 고충처리 제도를 도입하여 참여자의 불만을 수렴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관리운영과 자활사업 실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자활참여자를 독려하고 지지하고 무엇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무자 관리를 통한 실무자 지지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4.3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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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성취동기를 향상시키는 방법과 더불어 실무자가 적극적인 지지를 제공할 필요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근로 능력과 자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활사업의 효과성과 역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있어 왔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단시일 내에 노동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해 

지나친 탈수급, 탈빈곤에 치중하기보다는 무엇보다도 자활서비스 질 향상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자활․자립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 실무자의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각 센터의 실무자가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설문지를 나눠주고 설문에 응답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는 조사방법의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이러한 조사방법으로 인해 실무자 지지 점수가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거나 자활사업 참여자와 

일면식이 없는 연구자가 직접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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